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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돌아온 '長征號', 중국 우주기술의 새로운 도전 

홍성범1) 

중국의 운반로켓인 '長征號'(Long March)가 돌아왔다. 우주미아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된 발사실패로 중국의 
우주세일즈에 암운을 드리웠던 長征계열 로켓이 '97년부터 최근까지 8개의 위성을 완벽하게 쏘아 올림으로써 중국
은 우주상업화에 새로운 도전장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의 '長征2C號'가 1998년 3월 26일 새벽에 山西省 太原위성센터에서 발사되었다. 2개의 미국제 이리듐
(Iridume)위성이 제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공식발표되었다. 이번 위성발사는 북경시각으로 1시 1분에 이뤄졌는데 長
征로켓으로 50번째였다. 금년들어 첫 번째 위성발사인데 중국 長城工業公司와 미국 모토로라사간에 체결된 이리듐
위성계약의 두 번째 작품이었다. 이 위성은 길이 40m, 직경 3.35m, 중량 213t인 개량된 발사체 '長征2C'호에 탑재
되었다. 이 운반로켓에서 탑재된 위성들은 최종 타원궤도까지 동시발사가 가능하다. 

위성을 제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한 임무는 발사 11분후부터 시작되었다. 40분 동안 미리 정해진 패턴으로 운반되다
가 궤도수정후 위성은 제궤도에 올려졌다. 궤도는 근지점 626.7Km, 원지점 628.2Km, 경사각 86.5도의 타원을 형
성하고 있다. 이리듐 위성은 모토로라에 의해 개발된 최신 이동통신시스템이다. 모토로라는 현재 66개의 저궤도 위
성을 연계시키는 전지구적 무선통신체제를 개발하고 상업화중에 있으며 이번 위성발사는 이 이리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중국 長城工業公司는 더 많은 이리듐 위성들을 궤도에 쏘아올릴 계획이다. 

1996년의 시련과 1997년의 환호 

1996년은 중국의 우주기술이 자존심을 구겼던 한해였다. 물론 발사실패가 1996년 한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
국이 상업화 이후 위성발사 실패는 1992년 3월, 1995년 1월 그리고 '96년 2월 15일, '96년 8월 18일 등 4회에 걸
쳐 발생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실패는 운반로켓보다는 휴즈社가 제조한 탑재위성의 결함이라는 중국측 주장이 강
하게 제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우주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96년 2월 15일, 
미 Loral社가 제작한 Intelsat社 보유의 음성 및 영상중계용 위성이 발사 후 22초만에 폭발함으로써 야기된 발사실
패는 미국의 콜롬버스호 폭발사고와 같은 위력으로 중국의 저가에 의한 우주시장 공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날의 사고는 폭발된 로켓의 잔해가 인가로 떨어져 공식적으로 발표된 피해상황만 해도 80여채의 가옥파괴, 6명
의 사망, 57명의 부상자 발생이었다. 이같은 인적, 물적 피해 외에도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국제적인 불신이라는 치
명적인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이 해 3월로 예정된 Hughes 376 위성을 쏘아올리려는 홍콩 Apstar컨소시움
과의 계약에 제동이 걸렸고, 위성중계 홈서비스 회사인 미국 Echstar Communication社의 중국 長征운반로켓에 대
한 신뢰성도 사고 이후 급격히 낮아졌다. 대형 케이블 회사인 Tele-Communication社와 Rupert Murdoch의 News
社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위성TV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합작을 하면서 상당히 화제를 불러 일으
킨 바 있었다. 관련된 위성발사는 중국의 운반로켓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와같은 실패를 만회
하기 위한 재도전이 8월 18일에 시도되었지만 기존모델인 '長征3호'가 정해진 궤도에 위성을 보내지 못하고 실패했
다. 3단계 추진로켓이 계획보다 48초먼저 작동을 중단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우주기술은 추락직전에 직면해 있었
다. 

중국의 우주로켓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서방 전문가들은 로켓발사 조정시스템의 기본적인 결함으로 보았다. 
서방 경쟁사들은 중국의 운반로켓이 값은 저렴한 대신 테스트가 부족하고 표준화의 안정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비판
해 왔고 이 사고들도 이러한 맥락으로 분석하였다. 중국과 서방측의 많은 관련 인사들이 의구심을 가졌고 그 이후로 
長征로켓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했다. 몇몇 외국기업들은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였고, 일부는 최소한 2회 이상의 성
공적인 발사가 이뤄진 후 계약을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통고해 오기도 하였다. 심지어 중국내 고객들까지도 통신위성
을 외국에서 구매하여 외국의 운반로켓에 탑재할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중국의 우주기술분야는 유례없는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할 여유가 없다." 航天工業總公司의 Liu Jiyuan 국장이 관련 실무자들을 독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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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한 말이었다. 1997년 춘계 페스티발동안 이붕 총리가 '中國運載火箭技術硏究院'(China Academy of Launch 
Vehicle Technology)의 로켓조립라인을 방문하여 실패원인과 품질향상에 여념이 없는 연구인력과 기술자들을 격
려할 정도였다. 

1997년 2월에서 5월사이에 이뤄진 수백번의 시험평가에서 마침내 '長征3호'의 폭발원인을 찾아냈다. 문제는 전력모
듈부분에 있었다. 인식카드보다 작은 이 IC카드에는 40개 이상의 반도체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접촉부분의 한 
부품이 망가졌고 결과적으로 로켓제어시스템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사고는 우연히 발생했지만 기술자들은 
불가피하게 사고를 일으키는 부품들의 품질과 제조기술뒤에 숨어있는 위험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이미 발생한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로켓관련 모든 과학기술자들은 사소한 연결선 하나하나도 체크하는 
작업을 통해 완벽한 운반로켓을 만들어 갔다. 이러한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거두었다. 1997년 5월 12일, '長征3A
호'는 東方紅3 Comsat 위성을 정확히 제궤도에 올려놓으면서 한해의 좋은 시발점을 만들었다. '97년 6월, '長征3
호'는 2번째 임무를 위해 준비를 다했지만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발사는 취소되었고 기술자들은 연료를 다시 빼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한달 뒤 '長征3호'는 펭귄Ⅱ' 기상위성을 성공적으로 운반했다. 

8월20일, 성능이 개량된 신형 '長征3B호'는 필리핀 위성'Mabuhay'를 쏘아 올렸고 이 통신위성은 이날 지구정지궤도
에 성공적으로 진입, 長征로켓을 이용한 중국 우주산업의 상업화시대를 열었다. 9월1일에는 '長征2C호'가 모토로라
의 위성 2개를, 10월 17일에는 '長征3B호'가 "Asia-Pacific Ⅱ-R'위성을 역시 정해진 궤도에 정확히 가져다 놓았
다. 1997년 12월 8일 15시 16분 49초, '長征 2C'운반로켓은 하늘로 치솟았고 미국 모토로라社의 위성 2개는 우주
궤도에 정상적으로 보내졌다. 이것은 '97년 6개 長征계열의 로켓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미를 장식했다. 중국
의 우주기술은 1996년의 암울했던 한해를 지나 승리의 1997년을 보낸 것이다. 

우주세일즈의 새로운 도전 

'98년 3월16일, 中國長城工業公司(CGWIC)는 '長征3B'운반로켓을 사용하여 Loral Space Systems의 5개 위성을 
2002년 3월까지 발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같은 계약은 '97년 6월, Hughes Telecommunication & 
Space社와 계약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다년간 계약이다. 5개의 위성중 2개는 발사일정이 구체화되어 있는데 각각 
2000년 3/4분기와 2001년 1/4분기이다. 

Loral Asia Pacific 부회장인 Paul Davis가 "두 회사가 공동작업함으로써 각각 추진했을 경우 얻지 못할 많은 기회
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양 기업 모두에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Loral과 장성공사는 1년전
부터 협력을 추진해 왔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97년 8월, '長征3B호'에 의한 발사성공이후 계약협상은 급진전 
되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위성발사분야에서 장기적인 협력과 구매가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일련의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보
고 있다. 현재 다른 외국기업들과도 협상이 진행중인데 長征계열 운반로켓에 대한 해외고객과 보험회사들로부터 믿
음을 다시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oral社와의 계약은 장성공업공사측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長征2E호'의 Apstar2 발사 실패 이후인 1995년, Globalstar와 Mabuhay위성 발사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Loral社는 '長征3B호'의 첫 번째 발사 실패이후에도 Mabuhay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물론 '97년 8월, 위
성 재발사는 성공했다. 

1995년과 1996년의 발사실패 이후, 중국은 長征계열의 로켓에 대한 질적인 제고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후 장
정로켓은 7번의 성공을 연속적으로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운반로켓분야에서의 좌절을 어느정도 극복한 것으
로 평가하고 있다. '97년 2차례의 성공적인 임무완성으로 '長征3B'에 대한 테스트는 끝났고, 더 많은 신뢰를 확득할 
수 있었다. Paul Davis는 이러한 상황을 "돌아온 長征號"(Long March is back)로 표현한 바 있다. 

중국 항천공업총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금년 중 長征로켓에 의해 7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즉 '長征2C
호'에 의한 3개의 이리듐위성, '長征3B호'에 의한 'ChinaStar-1', 'Sinosat-1', 'ChinaSat-8'위성, 그리고 '長征4B
호'에 의한 국내위성 등이다. 중국의 우주기술 역사상 일년에 쏘아올리는 물량이 제일 많을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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航天工業總公司 대변인에 따르면 2000년까지 중국은 단순한 부품뿐만 아니라 완전한 위성을 수출하기 위해 많은 노
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은 위성제조분야에서 다른 경쟁국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였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성취
하였다. 중국에 의해 발사된 48개의 위성중 38개는 국내제작이다. 여기에는 7개의 정지궤도위성, 2개의 기상위성, 
17개의 회수가능한 원격탐사용 위성, 12개의 과학실험용 위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브라질과의 공동협력으로 지구자
원탐사용 위성이 제작되어 곧 발사될 계획이다. 상업용 데이터 네트워크를 위한 통신위성이 중국과 프랑스에 의해 개
발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중국은 세계 운반로켓시장에서 저비용과 고품질을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 하나의 도전, 유인우주선 

중국은 아마도 유인우주프로그램을 갖는 세 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장래에 유인우주선을 쏘아 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금세기말이나 다음 세기초 쯤이면 유인우주선 관련 핵심기술의 돌파(breakthrough)가 이뤄질 
것이고 소형 달탐험선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中國空間技術硏究院(CAST: Chinese Academy of Space 
Technology) Ma Xingrui부원장은 북경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전문가들도 러시아 우주과학기술자들과의 새로운 공동협력프로그램에 힘입어 금세기 말에 유인우주선을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뉴스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 우주청(RKA)에 국가차원의 
유인우주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이미 러시아를 통해 프로그램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지난 '96년 10월, 모스크바 근교의 러시아우주훈련센터가 있는 Star City에 10여명의 중국 우주비행사가 
도착하여 2명의 우주비행사가 1998년 미르호에 파견될 소유즈임무에 관한 훈련을 8일동안 받았다. 나머지 인원은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훈련이 이뤄졌다. 

중국은 러시아와 연계해 오래전에 계획된 유인우주프로그램 15개년 계획을 최근에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
런데 사고 원인에 대해서 중국은 입을 꼭 다물고 있지만 중국의 '長征로켓'은 이미 여러번 폭발했던 사례가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전문가들과의 공동노력은 '長征로켓'의 성능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최초의 유인우주선도 
2000년경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러시아 참여의 가장 큰 흡인력은 현금이다. "중국인들이 미르호로 날아
갈 때 이미 은전을 지불했을 것이다." 러시아 우주청의 Yuri Koptev국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98년 상반기 중에 미르
호에 대한 공동협력계약이 서명될 예정임을 밝혔다. 

주석 1) 대외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행정학 박사(Tel: 02-250-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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